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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석기시대-청동기시대-철기시대의 구별은 첨단 소재의 이용에 따

른 구분이며 이는 문명의 발전과 소재의 발전이 괘를 같이하여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

다. 18C에서 19C에 이르러 동력혁명인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소재의 대량생산이 가

능하게 되었고 괄목할만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. 20C에 들어서면서 석유화학제품, 즉 

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생활도구 및 산업자재가 생산되면서 인류 역사 상 가장 풍요로

운 현대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. 플라스틱은 오늘날 OECD국가의 1인당 평균 소비량이 

100kg으로 생활소재의 80%, 자동차 중량의 15~22%를 차지하며 첨단 디스플레이 소재의 핵

심을 이루고 있다. 플라스틱 소재 없이는 현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명제는 이제 명백한 

사실이다. 하지만 일회용 제품이라는 저렴한 이미지와 대량의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

제 등 부정적인 단면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높은 경제성, 낮

은 제조경비, 다양한 가공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소재를 대체하는 대체재-replacement 

materials-로서 신소재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. 본 발표를 통하여 부품 소재 산업의 핵심으

로서의 플라스틱 소재와 고부가가치 부품화의 핵심인 가공기술의 관계를 전체 플라스틱 산업

의 연관성 하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2009년부터 지켜온 세계 4위라는 플라스틱 생산대국

의 경쟁 우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한 방편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. 


